
《훈몽자회》에 반영된 16세기 복식문화

렴 광호
（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）

본문에서는《훈몽자희》라는 문헌을 통하여 표현되는 16세기 우리말 복식어휘를 분석하여 

이 시 기 우리 민족의 복식문화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.

《훈몽자회》는 16세기의 위대한 漢學者인 崔世珍이 朝鲜中宗祖 22年（西紀1527年）에 편찬한 

漢字학습초학서 이다. 책은 한자 도합 3360자롤 모아 天文, 地理, 花品 둥 33개 항목으로 나눠 

편찬했는데 상, 중 2권에서는 구체적인 事物에 관한 것, 하권에서는 추상적 글자들을 배영하 

였으며, 한글로 그 音과 訓을 달고 간혹 漢文으로 간단한 해석을 불였다.

여기서 服飾에 관한 부분은 中卷이 여섯번째 부분에 수록되었는데 服飾과 유관되는 漢字 

88개를 일일이 해석하여 소개했다. 이와 같이 16세기의 服飾文化를 상세히 소개한 문헌은 더 

는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전후시대에서 없었다. 그러므로《훈몽자회〉는 비단 언어학사에 

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이 시기 우리 민족의 文化생활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

가치를 가진다.

《훈몽자회》에서 어휘배열순서를 보면 다옴과 같다. 冠류, 中류, 袍류, 統류, 裙류, 말류, 거 

류, 탁류, 紳류, 笏류, 紐류, 袈류, 領류, 협류, 絲류, 광류, 잠류, 이류, 脂류, 피류.

이상의 배열에서 보면 옷의 입는 순서나 또는 인체의 공간위치 둥의 고려가 없이 서술했다. 

같은 漢字해설서《千字文》의 服飾류의 한자는 몇 글자 안될 뿐 아니라 4言古詩에 맞추어 쓰다 

보니 그 어떤 순서배열을 고려할 새도 없다（《千字文》의 복식류 한자는 다음과 같온 순서의 몇 

자이다. 服니블복 86, 衣옷의 88, 裳치마상 195, 絲실사 195, 履볼을리 259, 곳살변 461, 冠곳 

갈 관 506, 績질삼적 826, 紡질삼 방 828, 깁환 833, 扇부채선 834, 領깃녕 972）.
이들의 구체적 분포는 아래와 같다.

① 머리부분

-i. 모자류 : 관, 면, 복두

두건류 : 고깔, 갓

匸. 상투류 : 피체（가발）, 상투, 쪽진 머리

른. 비녀류 : 비녀, 동곳

口. 귀걸이류 : 귀걸이, 팔찌, 가락지

H. 연지류 : 연지, 기름, 곱

② 옷부분

-t. 도포류 : 관대옷, 가죽옷, 적삼, 남자치마

치 마류 : 치 마, 주昌치마, 속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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匸. 가사류 : 가사, 납의

H. 겹옷류 : 겹옷, 홑옷, 낡은 솜옷, 새 솜옷

口. 소매류 : 소매

버. 옷깃류 : 옷깃, 옷섶

入 . 바대 기 류 : 등바대 , 고의밑, 신모형 , 나막신

③ 신발부분

r. 신류 : 목이 긴 신, 보통신, 가죽신, 禮服신

보선류 : 보선, 마른신（운혜）

④ 허리부분

r. 띠류 : 관대띠, 고름, 가죽띠, 무늬묻힌 띠

단추류 : 단추, 슈, 영

匸. 노리개류 : 흘, 노리개, 노리개끈

⑤ 기타부분

r. 수건류 : 머리동이는 수건, 허리차는 수건, 이불

I一. 포대기류 : 포대기, 강보, 아기옷

匸. 실류 : 실, 베실

솜류 : 고운 솜, 솜, 누에고치

귀걸이, 가락지거나 지어 노리개 （패물） 등속도 복식범위에 넣었다는 것은 비교적 선진적이라 

할 수 있는 의식이다. 더구나 현대의식에서 혼히는 假髮을 西歐산물로 간주하는데 우리 민족은 

중세기부터 라고 썼다는 사실은 대단히 자랑할만한 사실이다. 또 우리는 당시의 시체멋도 볼 수 

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부분, 신발부분 장식에 아주 중시했으며 여성들은 언녕 연지를 썼 

을 뿐 아니라 기름과 곱도 화장품에 이용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다.

요약하여 말하면《훈몽자회》에서 아래의 몇가지 점에 당시의 服飾문화양상을 보여준다. 첫 

째, 16세기 우리 민족의 주요한 복장생활을 보여준다. 이를 테면 남자들은 상투머리에 관 또는 

고깔, 갓을 썼고 도포（두루마기）가 위주였고 치마도 입었었다. 여자들은 쪽머리양식, 치마, 저 

고리, 고의 등이 위주였다.

둘째, 현대와 완전히 다른 문화양상을 보여준다. 16세기는 아직 서구문명이 들어오지 못했기 

에 양복, 구두따위가 우리 민족의 복장생활에 쓰일 수 없었다.

셋째, 우리 민족의 일부 복장문화양식의 변화를 보여준다. 이를 테면《바지〉보다 치마거나 고 

의 （잠방이）가 쓰이고 현대식 모자가 아니라《관, 고깔, 갓〉이 流行되었으며 또《장갑》이 보이지 

않는 것도 주목된다. 그리고《양말》인 것이 아니라《보선〉이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.

넷째, 장신구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.《귀걸이, 팔찌, 가락지》등은 현대와 마찬가지이지만 

《목걸 이》는 크게 유행 된 것 같지 않다. 그것보다 당시 는 노리 개류가 남녀를 불문하고 크게 성 행 

된 둣 싶다. 그의 서구문명으로 보여지는《중절모, 안경, 개화장》둥 따위는 아예 볼 수 없다.

다섯째, 당시의 복장재료가 주로 베천（보시베와 굵은 베）과 목천 및 일부 명주, 가죽 둥이 씌 

였음을 알려준다.

여섯째, 현대사회와 달리 천이 귀중한 16세기 사회에서는《이불, 포대기, 수건〉따위가 服飾 

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음을 말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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